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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충북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384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그들의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3개의 연령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자료분석을 위하여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0세 이상∼45세 미만’ 집단과 ‘45

세 이상∼60세 미만’ 집단은 ‘65세 이상’ 집단보다 성매매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 집단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세 이상∼45세 미만’ 

집단과 ‘45세 이상∼60세 미만’ 집단은 성 대처행동에서의 표현적 대처행동, 범죄 억제에서의 공식적 억제, 

남녀평등의식, 근로활동 여부, 교육수준이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60세 이

상’ 집단은 성 대처행동에서의 통제적 대처행동, 범죄 억제에서의 비공식적 억제, 부부관계만족도, 남녀평등

의식, 건강상태가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매매

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남성의 연령군에 따른 기초자료를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중심어 :∣성 대처행동∣범죄 억제∣성매매∣ 

Abstract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384 men in the Chungbuk area and the effect of their 

attitude towards prostitution were analyzed. Subjects were divided into 3 age groups during the 

analysis and PASW Statistics 18.0 was used in material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ge group ‘between 30 to 45 years of age’ and ‘between 45 to 60 years 

of age’ displayed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s prostitution compared to the age group ‘above 

65 years of age’. Second, factors that effect the attitude towards prostitution were shown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group. In the age group ‘between 30 to 45 years of age’ and ‘between 

45 to 60 years of age’, expressive coping behavior in sex coping behavior, official suppression, 

sexual equality awareness, work status, level of education were shown to have an effect. In the 

group ‘above 60 years of age’, controlled coping behavior in sex coping behavior, unofficial 

suppression, rate of satisfaction in conjugal relation, sexual equality awareness, physical condition 

were shown to have an effect.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lies in the fact that it was the 

first to suggest prostitution prevention measure depending on the men’s age group based on 

these objec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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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후: 성

매매 특별법 이라고 함)’이 제정되었다. 이 성매매 특별

법은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해 성매매 관련

자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됨으로써 성매매 업소가 위축

되고 성매매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성매

매 특별법이 제정되고 10년이 지난  2013년에도 성 구

매에 대한 자제는 78.3%로 나타나 2006년의 76.9%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 더욱이, 이 

조사의 응답자 중에서 56.7%는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수사기관에 단속된 성매매 위반 

행위가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나[2] 여전히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과 관련된 문제는 성이라는 원초적 욕구를 가진 인

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성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성 구매자의 행동을 이해가 요구되며, 

그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 대처행동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4]. 또한, 이런 성 욕구는 식욕이

나 수면욕 등의 생존적 욕구와는 다르게 생리적·심리적 

욕구는 물론, 관계적인 사회적 욕구가 통합된 욕구로서

의 속성이 강하므로 개인의 특성은 물론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5]. 실제로 1990년대 후반에 IMF 경제위기

로 인한 풍속영업에 관한 규제개혁 조치들이 성산업의 

급속한 확장을 초래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는 비판을 받는다[6]. 더욱이, 직장에서의 본인 의사에 

반한 퇴직 등으로 남성들의 불안 심리와 좌절감은 만연

해졌다. 이런 과정에서 지나친 음주문화는 폭력 및 부

부갈등으로 이어져 가족 해체를 초래하거나 조직에서 

집단적 차원의 성매매를 하는 등의 병폐를 양산하게 되

었다[7]. 

물론, 성매매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이 성매매 감소를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으나, 남성들의 

성 구매 행위에 대한 통제로 작용함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93.1%로 보

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1], 성매매는 끊이지 않고 있음

을 유념해야 한다. 이것은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의 보다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는 일반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

매매 행위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실제로 노인들의 경우에는 건강한 생활이 노년기에

도 지속되면서 성관계를 통해 성욕을 해소하고자 하지

만, 사별과 이혼 등의 이유 및 여성 노인들의 성적 관심

이 낮아 성관계를 기피하여 성생활이 가능한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3]. 이에 반해, 청장년층은 다양한 파트너와의 성관

계를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갖거나, 술자리와 접대 등

의 집단적 차원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 결국, 남성들의 각 연령군에 

따라 성매매를 하는 이유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 

집단별로 다른 시각에서 성매매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특정 계층만을 연구대

상으로 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일부 요인간의 관계에 대

해서만 연구가 진행되었고[3][4], 연령군에 따라 비교하

거나, 통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들의 성매매 태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가족·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나아가 각 연령군의 차이

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성매매 방지를 위한 실질

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성매매 태

도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남성들의 연령군에 따라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인간은 누구나 합리적 의사를 통하여 행동을 결정하

게 된다.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서의 불법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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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가 되거나, 그 행위결과로 인한 쾌락보다 더 

큰 고통이 예상될 때는 그 행위를 삼가게 된다. 한국 사

회에서는 성매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공공캠페인

을 전개하고 있지만, 성매매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기보

다는 정당한 욕구해소의 한 방편으로 인식하는 저변문

화가 있는 것도 그 이유가 된다[9]. 2004년 성매매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어 그 해에 6,425건이 단속되었지만, 

2013년에도 7,533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1]. 더욱

이, 최근에는 노인들의 성매매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2] 연령과 상관없이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이런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개인적 차

원에서의 성 대처행동은 사회문화적 환경과 성 가치관

을 반영하여 자신의 성욕구에 영향을 미치므로 성적 욕

구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서의 

성 대처행동은 성적 욕구를 통제 혹은 표현함으로써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이 취하는 대처방식을 의미

한다[10]. 이러한 대처방식은 개인의 신체적·심리적인 

특성 및 성 가치관, 사회문화적 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표출된다. 경제적 위기로 인해 상처받은 ‘헤게모니적 남

성성(hegemonic masculinity)’과 ‘가부장적 권위’는 여

성의 몸에 대한 지배를 통해 보상을 추구한다는 경험적 

연구가 보고되었다[8]. 

또한, 성평등 의식이 성매매와 관련된 인식과 행동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11]. 여기서 

남녀평등의식이란 성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능력, 속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여성에 대한 편견

에서 자유롭고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반하는 차별적인 

행동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며, 이런 문제를 수정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성구매 

경험자들이 무경험자들보다 남성 중심적 사고를 더 가

지고 있고, 사랑 없는 성관계나 성매매, 외도 등의 성행

동에 대해 보다 높게 허용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 또한, 성평등 의식이 낮은 남성들이 성

매매에 대한 편견이 높고 성 구매 경험도 많으며, 앞으

로 성 구매를 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

다음으로, 가족적 차원에서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 

및 배우자 동거유무도 성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3]. 이은진(2009)의 연구[6]에서는 성을 구매한 경험

이 있는 남성들이 성 구매 경험이 없는 남성들보다 부

부관계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와

의 동거 여부에 따른 성매매에 대한 태도는 선행연구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김태완(2014)의 연구[4]에

서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는 성매매와 관련이 없는 것으

로 보고되었으나, 이은진(2009)의 연구[6]에서는 부부

가 함께 생활하지 않는 경우에 성매매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백수진(2008)의 연구[14]에

서 한국 사회에서의 성매매는 정신적·심리적 애정을 동

반하지 않으며 일회성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애정관계

나 부부관계의 해체를 덜 시킨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근절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는 성 문제를 음성화하고 성

적 충동과 성범죄의 잠재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사회적 일탈 행위, 성범죄, 성매매 등 심각

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15]. 더욱이, 남성들이 

공식적 제재를 알지 못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

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인식한다면 처벌의 객관적 위

협효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16]. Paternoster et 

al.(1983) 연구[17]는 억제의 개념을 엄격한 법적·공식

적 제재를 넘어선 비공식적 억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

장하고 가족과 친구의 비난, 자신의 양심과 도덕적 의

무와 같은 비공식적 제제에 대한 인식이 범죄를 억제하

는 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비공식적 억제는 

양심과 도덕적 의무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의 비난을 

포함한 비공식적 제재에 의해 범죄 억제효과를 갖는다

는 것이다[18].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충북 지역에 거주하는 기혼 남성을 대상으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기업체 

및 지역복지관 등을 찾아가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였다. 조사대상자들

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고 조사의 정확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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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해서 2014년 1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하여 2014년 5월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445부를 배포하여 392부가 회수

(회수율: 88.1%)되었으며, 그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38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요인으로 성 대

처행동, 남녀평등의식을 조사하였다. 성 대처행동을 측

정하기 위해서 나임순(2006)[19]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

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표현적 대처행동과 통제적 

대처행동이 각각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부부 또는 이성친구와 성관

계를 한다’, ‘성행위 장면을 상상한다’, ‘성행위가 묘사되

는 영화를 본다’ 등의 표현적 대처행동 6문항과 ‘바둑, 

독서 등의 취미활동을 한다’, ‘술이나 담배로 해소한다’, 

‘성적 자극 받는 것을 피한다’ 등의 통제적 대처행동 7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

로 구성하였고, 각 요인의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성적 

표현성과 성적 통제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나임순

(2006)[19] 연구에서 표현적 대처행동과 통제적 대처행

동의 Cronbach's α값이 각각 .77, .62이었고, 본 연구에

서 각 요인별 Cronbach's α값은 .83, .74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녀평등의식은 김양희·정경아(1999)[11]가 

개발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척도를 정진경·양계민

(2003)[12]이 수정한 것을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정

생활 및 사회문화생활 영역의 1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요인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고, 

각 요인의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평등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정진경·양계민(2003)[12]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7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적 요인으로 부부관계만족도 및 배우

자 동거 여부를 조사하였다. 부부관계만족도는 ‘현재 부

부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가’의 문항을 이용하

였고 5점의 보기카드로 측정하였다. 이 점수가 높을수

록 부부관계가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와의 동거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

하는 경우와 직장 등의 이유로 혼자 생활하는 경우를 

조사하였다.

사회적 요인으로 범죄 억제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

고, 한성일(2013)[9]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여 ‘내가 성매매를 하게 된다면 경찰에 적발될 것이다’, 

‘사회에서 성을 사도록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등의 

공식적 억제 6문항과 ‘성매매를 하게 된다면 가족, 친구

와 멀어질 것이다’, ‘성매매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많은 지장을 줄 수 있다’ 등의 비공식적 억제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

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

였고, 각 요인의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범죄 억제에 대

한 인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척도와 관련하여 한성

일(2013) [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공식적 억

제 영역 .96, 비공식적 억제 영역 .97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공식적 억제 영역 .76, 비공식적 억제 영역 .8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매매에 대한 태도는 ‘나는 기회가 된다

면 성매매를 할 것이다’의 문항을 이용하였고 10점의 

보기카드로 측정하였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성매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개

인적 요인(성 대처행동, 남녀평등의식), 가족적 요인(부

부관계만족도, 배우자 동거), 사회적 요인(범죄 억제에 

대한 인식) 및 성매매 태도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

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성매매 태도에 대한 집단별 차이

를 살펴보기 위해 t-test, ANOVA 및 scheffe검증을 실

시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 개인적·가족적·사회적 요인이 성매매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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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자 384명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연령군을 살

펴보면, ‘30세 이상∼45세 미만’ 142명(37.0%), ‘45세 이

상∼60세 미만’ 137명(35.7%), ‘60세 이상’ 105명(27.3%)

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군 지역’이 183명(47.8%), 

‘시 지역’이 199명(52.2%)이었다. 교육수준은 ‘대학(2년

제) 졸업’이 102명(26.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이 ‘대학교 졸업’ 92명(24.3%)이었고, ‘고등학교 졸업’ 

74명(19.5%)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는 건강상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05명(28.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

음이 ‘대체로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97명

(25.9%)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

한 경우가 129명(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

로 ‘대체로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95명(25.3%)

으로 나타났다. 근로활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있음’이

라고 응답한 경우는 294명(77.4%)이었고,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86명(22.6%)으로 나타났다.

 구분 N %

연령
(n=384)

30세 이상∼45세 미만
45세 이상∼60세 미만

60세 이상

142
137
105

37.0
35.7
27.3

지역
(n=381)

군 지역
시 지역

182
199

47.8
52.2

교육
수준

(n=379)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2년제)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재학 이상

 62
 74
102
 92
 49

16.4
19.5
26.9
24.3
12.9

건강
상태

(n=375)

매우 좋지 않다
대체로 좋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좋다
매우 좋다

 70
 97
105
 69
 34

18.7
25.9
28.0
18.4
 9.1

경제
상태

(n=375)

매우 좋지 않다
대체로 좋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좋다
매우 좋다

 81
 95
129
 33
 37

21.6
25.3
34.4
 8.8
 9.9

근로활동
(n=380) 

없음
있음

 86
294

22.6
77.4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수의 수준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개인적 요인과 관련하여, 성 

대처행동에 있어서 통제적 대처행동이 2.85(SD=.710)

이었고, 표현적 대처행동이 3.31(SD=.667)로 나타나 표

현적 대처행동이 통제적 대처행동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평등의식은 2.88(SD=.827)로 나타나 보

통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적 요

인과 관련하여, 부부관계만족도는 2.84(SD=.791)로 나

타나 보통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277명(73.1%)으로 나타나 직장 

등의 이유로 배우자와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경우의 

102명(26.9%)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

인과 관련하여, 범죄 억제에 대한 인식에서 공식적 억

제 2.95(SD=.873), 비공식 억제 2.97(SD=.765)로 나타나 

범죄억제에 대한 인식은 보통수준보다 다소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성매매 태도는 

6.68(SD=1.536)로 나타나 성매매에 대해 보통 수준보다 

높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분 M(SD) Min Max

성 대처
행동

통제적 2.85(.710) 1.00 5.00

표현적 3.31(.667) 1.00 5.00

남녀평등의식 2.88(.827) 1.00 5.00

부부관계만족도 2.84(.791) 1.00 5.00

범죄억제
공식적 2.95(.873) 1.00 5.00

비공식적 2.97(.765) 1.00 5.00

성매매 태도 6.68(1.536) 3.00 9.00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조사대상자들의 성매매 태도에 대하여 집단별 수준 

및 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우선, 

연령군에 따른 성매매 태도를 살펴보면, ‘30세 이상∼45

세 미만’이 6.70(SD=1.56), ‘45세 이상∼60세 미만’ 6.78 

(SD=1.43), ‘60세 이상’ 6.44(SD=1.60)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3.245, p<.05). 

거주 지역에 따른 성매매 태도는 시 지역이 6.88(SD 

=1.46) 이어서 군 지역의 6.47(SD=1.61)보다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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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t=-2.592, p<.05). 교육수준에 따른 성매매 태도는 

‘대학원 재학 이상’이 6.42(SD=1.68)로 가장 낮았고, ‘중

학교 졸업 이하’가 7.20(SD=1.49)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3.946, p<.01).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는 건강상태에 따른 성매매 

태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좋다’와 ‘매우 좋다’라고 응답

한 경우에 각각 7.26(SD=1.67), 7.15(SD=1.4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매우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6.28 (SD=1.3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5.534, p<.001). 경제상

태에 따른 성매매 태도를 살펴보면, ‘매우 좋지 않다’라

고 응답한 경우에 7.07(SD=1.5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좋다’와 ‘매우 좋다’라고 응답한 경

우에 각각 6.41(SD=1.69), 6.46(SD=1.50)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828, p<.05). 근로활동 여부에 따른 성매매 태도는 

근로활동은 ‘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77(SD=1.53)

로 나타나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더 높았으며,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069, p<.05). 

구분 M(SD) t/F

연령
30세 이상∼45세 미만
45세 이상∼60세 미만

60세 이상

6.70(1.56)b
6.78(1.43)b
6.44(1.60)a

3.245*

지역
군 지역
시 지역

6.47(1.61)
6.88(1.46)

-2.592*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2년제)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재학 이상

7.20(1.49)b
6.72(1.52)ab
6.50(1.37)a
6.55(1.54)a
6.42(1.68)a

3.946**

건강
상태

매우 좋지 않다
대체로 좋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좋다
매우 좋다

6.28(1.37)a
6.39(1.49)a
6.63(1.46)ab
7.26(1.67)b
7.15(1.42)b

5.534***

경제
상태

매우 좋지 않다
대체로 좋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좋다
매우 좋다

7.07(1.59)b
6.78(1.52)ab
6.53(1.49)a
6.41(1.69)a
6.46(1.50)a

2.828*

근로
활동

없음
있음

6.38(1.51)
6.77(1.53)

-2.069*

*p<.05, **p<.01, ***p<.001

표 3. 성매매 태도에 대한 집단별 수준 및 차이

3.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대상자의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3개의 연령군으로 나누어 위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Ⅰ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지역,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상태, 근로활동 여부 등

이 성매매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모델Ⅱ에

서는 성 대처행동, 남녀평등의식 등의 개인적 요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고, 모델Ⅲ에서는 부부관계만족도, 

배우자와 동거 여부 등의 가족적 요인을 추가적으로 투

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델Ⅳ에서는 사회적 요인으로 

범죄 억제에 대한 인식을 투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발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확인한 결과 모두 

2.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각 변수들간에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4-6]과 같다.

첫째, ‘30세 이상∼45세 미만’ 집단에 대한 결과를 살

펴보면, 모델Ⅰ에서는 교육수준, 근로활동 여부가 성매

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모델의 

설명력은 5.7%로 나타났다. 모델Ⅱ에서는 교육수준, 근

로활동 여부, 표현적 대처행동, 남녀평등의식이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델의 설명력

은 모델Ⅰ에서 17.4% 유의미하게 증가한 22.0%로 나타

났다. 모델Ⅲ에서는 교육수준, 근로활동 여부, 표현적 

대처행동, 남녀평등의식이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Ⅱ에서 3.5% 

유의미하게 증가한 25.1%로 나타났다. 모델Ⅳ에서는 

교육수준, 근로활동 여부, 표현적 대처행동, 남녀평등의

식, 범제 억제에 대한 공식적 인식이 성매매 태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모델의 설명력은 모

델Ⅲ에서 5.3% 유의미하게 증가한 29.9%로 나타났다. 

즉, ‘30세 이상∼45세 미만’ 집단에서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 중에서 성 대처행동

에서의 표현적 대처행동, 사회적 요인 중에서 범제 억

제에 대한 공식적 인식, 근로활동 여부, 교육수준, 개인

적 요인 중에서 남녀평등의식 등의 순서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F=6.013, p<.001). 

둘째, ‘45세 이상∼60세 미만’ 집단에 대한 결과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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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odelⅠ modelⅡ modelⅢ modelⅣ

β t β t β t β t VIF

지역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상태
근로 활동

.152
-.162
.011
-.029
.215

1.712
-1.918*
.118
-.326
2.390**

.105
-.167
.017
-.036
.210

1.286
-1.943*
.206
-.423
2.331**

.080
-.165
.037
-.005
.194

.990
-1.934*
.447
-.056
2.162**

.078
-.160
.054
-.022
.183

.969
-1.909*
.674
-.269
2.026**

1.138
1.291
1.127
1.210
1.063

개인적
성 대처

표현적
통제적

.285
-.117

3.185***
-1.272

.277
-.119

3.066***
-1.280

.272
-.107

3.051***
-1.249

1.298
1.332

남녀평등의식 -.168 -1.927* -.164 -1.902* -.154 -1.846* 1.365

가족적
부부 관계만족도 -.132 -1.401 -.137 -1.453 1.252

배우자 동거 -.102 -1.206 -.099 -1.153 1.168

사회적
범죄
억제

공식적
비공식적

-.222
-.150

-2.412***
-1.793

1.201
1.181

R
2 

Adj. R
2
 

△R
2
 

F

.102

.057

2.245***

.276

.220
.174***
4.880***

.311

.251
.035**

5.166***

.364

.299
.053**

6.013***

더미변수: 지역(군-0), 근로 여부(없음-0), 배우자 동거(비동거-0)
*p<.05, **p<.01, ***p<.001

표 4.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30∼45세)

펴보면, 모델Ⅰ에서는 교육수준, 근로활동 여부가 성매

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모델의 

설명력은 9.0%로 나타났다. 모델Ⅱ에서는 교육수준, 근

로활동 여부, 표현적 대처행동, 남녀평등의식이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모델의 설

명력은 모델Ⅰ에서 12.0% 유의미하게 증가한 21.0%로 

나타났다. 모델Ⅲ에서는 교육수준, 근로활동 여부, 표현

적 대처행동, 남녀평등의식이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Ⅱ에서 

4.0% 유의미하게 증가한 24.6%로 나타났다. 모델Ⅳ에

서는 교육수준, 근로활동 여부, 표현적 대처행동, 남녀

평등의식, 범제 억제에 대한 공식적 인식이 성매매 태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모델의 설명

력은 모델Ⅲ에서 5.5% 유의미하게 증가한 29.2%로 나

타났다. 

즉, ‘45세 이상∼60세 미만’ 집단에서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 중에서 성 대처행동

에 있어서 표현적 대처행동, 사회적 요인 중에서 범죄

억제에 대한 공식적 인식, 개인적 요인 중에서 남녀평

등의식, 교육수준, 근로활동 여부 등의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5.904, p<.001). 

셋째, ‘60세 이상’ 집단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모델

Ⅰ에서는 건강상태가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이 모델의 설명력은 14.0%로 나타났다. 

모델Ⅱ에서는 건강상태, 통제적 대처행동, 남녀평등의

식이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Ⅰ에서13.0% 유의미하게 증가

한 25.7%로 나타났다. 모델Ⅲ에서는 건강상태, 통제적 

대처행동, 남녀평등의식, 부부관계만족도가 성매매 태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모델의 설명

력은 모델Ⅱ에서 6.0% 유의미하게 증가한 31.3%로 나

타났다. 모델Ⅳ에서는 건강상태, 통제적 대처행동, 남녀

평등의식, 부부관계만족도, 범죄 억제에 대한 비공식적 

인식이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Ⅲ에서 4.4% 유의미하게 증가

한 34.7%로 나타났다. 

즉, ‘60세 이상’ 집단에서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 중에서 성 대처행동에서의 통제

적 대처행동, 사회적 요인 중에서 범죄억제에 대한 비

공식적 인식, 개인적 요인 중에서 남녀평등의식, 가족적 

요인 중에서 부부관계만족도, 건강상태 등의 순서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5.52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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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odelⅠ modelⅡ modelⅢ modelⅣ

β t β t β t β t VIF

지역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상태
근로 활동

.076
-.179
.150
-.167
.180

.852
-1.878**
1.597
-1.851
1.907**

.031
-.170
.143
-.148
.173

.391
-1.801*
1.504
-1.817
1.825*

.059
-.174
.128
-.152
.171

.726
-1.814*
1.303
-1.897
1.813*

.040
-.168
.113
-.143
.161

-.467
-1.781*
1.215
-1.520
1.710*

1.253
1.083
1.196
1.054
1.108

개인적
성 대처

 표현적
 통제적

.290
-.102

2.815***
-1.251

.292
-.090

2.862***
-1.112

.277
-.068

2.755***
-.854

1.562
1.084

남녀평등의식 -.183 -1.916** -.184 -1.935** -.177 -1.839* 1.863

가족적
부부 관계만족도 -.145 -1.594 -.141 -1.540 1.152

배우자 동거 -.120 -1.382 -.116 -1.242 1.376

사회적
범죄
억제

공식적
비공식적

-.262
-.131

-2.345***
-1.432

1.571
1.720

R
2
 

Adj. R
2
 

△R
2
 

F

.147

.090

2.556***

.267

.210
.120***
5.270***

.307

.246
.040**

5.261***

.362

.292
.055**

5.904***

더미변수: 지역(군-0), 근로 여부(없음-0), 배우자 동거(비동거-0)

*p<.05, **p<.01, ***p<.001

표 5.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45∼60세)

구분
modelⅠ modelⅡ modelⅢ modelⅣ

β t β t β t β t VIF

지역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상태
근로 활동

.142
-.011
.162
-.029
.115

1.612
-.118
1.802*
-.316
1.290

.137
-.017
.167
-.036
.110

1.564
-.206
1.858*
-.423
1.333

.129
-.037
.160
-.025
.094

1.504
-.447
1.798*
-.296
1.162

.132
-.054
.159
-.022
.053

1.519
-.624
1.792*
-.269
.662

1.138
1.291
1.127
1.210
1.063

개인적
성 대처

 표현적
 통제적

.119
-.301

1.330
-3.285***

.079
-.277

.872
-3.141***

.088
-.274

.994
-3.077***

1.298
1.332

남녀평등의식 -.197 -2.164** -.191 -2.141** -.186 -1.833** 1.332

가족적
부부 관계만족도 -.169 -1.873* -.167 -1.861* 1.252

배우자 동거 -.075 -.852 -.069 -.819 1.320

사회적
범죄
억제

공식적
비공식적

-.132
-.235

-1.540
-2.412***

1.201
1.186

R
2 

Adj.  R
2
 

△R
2
 

F

.191

.140

3.788***

.321

.257
.130***
5.143***

.381

.313
.060***
5.651***

.425

.347
.044**

5.524***

더미변수: 지역(군-0), 근로 여부(없음-0), 배우자 동거(비동거-0) 
*p<.05, **p<.01, ***p<.001

표 6.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60세 이상)

Ⅴ.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충북 지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기혼 

남성들을 3개의 연령군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연령군에 따른 성매매 태도의 수준 및 차이

를 살펴본 결과, ‘30세 이상∼45세 미만’ 집단과 ‘45세 

이상∼60세 미만’ 집단이 ‘60세 이상’ 집단보다 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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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60세 미만’ 집단이 성매매

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별 수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각 

집단별 성매매 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거주 지

역,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상태, 근로활동 여부 등에 

따라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각 연령군에 따른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30세 이상∼45세 미만’ 집단

과 ‘45세 이상∼60세 미만’ 집단이 유사하지만, ‘60세 이

상’ 집단은 이전의 2개 집단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

다. 우선, ‘30세 이상∼45세 미만’ 집단과 ‘45세 이상∼60

세 미만’ 집단은 개인적 요인 중에서 성 대처행동에서

의 표현적 대처행동과 남녀평등의식, 사회적 요인 중에

서 범제 억제에 대한 공식적 인식이 성매매 태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

서는 근로활동 여부, 교육수준이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근로활동 여부가 ‘30세 

이상∼45세 미만’ 집단에서 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60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개인적 요인 중

에서 성 대처행동에서의 통제적 대처행동과 남녀평등

의식, 가족적 요인 중에서 부부관계만족도, 사회적 요인 

중에서 범죄억제에 대한 비공식적 인식이 성매매 태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건강상태가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결국, 조사대상자의 남녀평등의식만이 각 연령군에

서 공통적으로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집단에서 성 대처행동이 성매매 태

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공통적이었지만, 

성 대처행동의 하위요인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영향요인은 ‘60세 미만(30세 이상∼45세 미만, 45

세 이상∼60세 미만)’ 집단과 ‘60세 이상’ 집단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녀평등의식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은진(2009)의 연구[6]와 정진경·양계민(2003)의 연구

[12]에서도 남녀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성매매와 관련한 

편견이 낮고 성매매 의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 사회에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구성원들이 인식하

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 의식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

으며, 사회 전반적인 의식이나 규범에 오랜 기간 영향

을 미쳤던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0]. 한국 

사회에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오랜 가부장제 역사와 

연계되어 있어 단시일 내에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성 대처행동과 관련하여, ‘60세 이상’의 집단에

서는 개인적 요인 중에서 성 대처행동에서의 통제적 대

처행동이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결

과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들은 성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그들의 성문제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오래 동안 누적되

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다양한 학습과

정에서 형성된 편견 때문에 노인 스스로 성적 욕구를 

억제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노인들의 삶의 가치

관이 변화되고 그들의 건강상태가 향상되었으며, 사회

적으로도 성에 대해 보다 개방적으로 변화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리고, 노인들은 성매매 처벌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

는 상황에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 등의 공식적 통제

보다는 가족, 친구 등과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에서

의 노인 자신의 인격적 평가가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노인들은 성구매가 개

인적이고 자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며, 비공식적 

제재에 대한 인식이 체포의 확실성이나 형벌의 엄격성

을 통한 공식적 제재에 대한 인식보다 때로는 범죄억제

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9]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60세 미만’의 집단에서는 범죄 억제에 

대한 공식적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집단은 성매매에 보다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

므로 성매매 특별법에 의한 처벌과 성매매라는 범죄와

의 관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집단에게는 성매매에 대해 보다 강력한 형벌을 부과하

는 것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타인과 사회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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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이 그 역할을 못하거

나 범죄에 비해 경한 형벌을 부과한다면 무질서가 만연

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

식이 범죄 억제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

하고[21], 적어도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범죄는 어느 정도 억제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30세 이상의 기혼 남성들의 성

매매에 태도는 단일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

니라, 관련 요인들이 상호 연관된 구조 속에서 형성되

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연령군에 따

라 성매매 태도에 대한 영향 요인이 크게 상이하므로 

각 집단별로 맞춤형 대응방안을 수립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정책적·실천적 제언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

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집단에서 남성들의 성 대처행동이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각 연령군에 

따라 그 하위요인이 다르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장년층의 표현적 대

처행동이 성매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형성해야 한다. 이런 성

지식은 성 태도, 성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역

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5], 사회적 관행이나 기성세대의 

압력에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한 책임

성 있는 성적 행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노인들은 전통적으로 사회적 편견 내지 주

위의 시선 때문에 성적 욕구를 강제로 억제하여 성적 

욕구 표출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점을 악용하

여 사회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노인 집단을 위한 전

용 성교육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성 욕구 표현을 

위한 대체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으

로 성매매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성매매 

하는 업소 및 여성을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남성들의 성매매라는 범죄에 대한 억제를 강화

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60세 미만’의 집단에서는 

공식적 제제가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므로 성매매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엄격한 집

행이 요구된다1). 성 매수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있

어서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의사에 지

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탈피하고 피해자의 미래 삶, 피

해와 그 가족들의 고통, 정신적 충격 등을 가중요소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60세 이상’의 집단

에서는 범죄 억제에 있어서의 비공식적 인식이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족, 친구, 

이웃 등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과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물

론,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 감시 내지 부정적 시선에 대

한 의식을 통하여 성매매 행위 차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변화 교육과 더불어 전

반적인 성평등 의식을 증진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

런 교육을 통하여 성별 고정관념이 완화되고 해체되어 

평등의식이 확산되고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

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식의 전환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 고정

관념과 왜곡된 사고는 수정될 수 있으며, 성역할에 대

한 고정관념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성 평등에 대한 

법률이나 정책 등이 집행될 때, 법과 현실에서의 괴리

가 발생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60세 미만’의 집단에서는 남성들의 근로활

동 여부가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므로 직장에서의 건전한 성 문화 및 회식문화를 조성

할 필요가 있으며,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의 성범죄에 대

한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집단

에서는 부부관계만족도가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

고 있으므로 부부간의 정서적 조절과 함께 성적 자극을 

수용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

의 활성화를 통하여 부부 상호간의 성에 대한 보다 적

1) 성범죄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를 받고 사회에 나오고 있으

며,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형량이 평균 4년에 못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2].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원이 쓰고 

있는 양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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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표현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남성들의 연령군에 따라 성매매 태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몇 가지 연구결과를 제시

하였다. 본 연구는 남성들의 연령군에 따른 성매매 태

도에 대해 실증적인 비교연구를 처음으로 진행하였고,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 집단별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언을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

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는 성매매의 방지를 위해서는 

남성들의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족적·사회적 차원

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성매매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의 방향

다만,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

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배우자 유무에 따라 성매매 태도를 비교하거나, 

성 문제는 극단적인 사적영역이므로 심층적인 면접을 

함께 진행하면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성매매 태도가 실제 성매매로 이어졌

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성매

매 방지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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